
 

여러분, 숲길을 산책하다 보면 나무에 노란 털 뭉치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과연 누가 이 털 뭉치들을 나무에 붙여 놓은걸 까요?  우리 함께 찾으러 가볼까요?!   

앗! 이게 뭘까?

안녕? 넌 누구니?

남산공원 
생태 6호

앗! 소나무 주변에 이상한 곤충이 있네요?! 

나무에 붙어서 무엇을 하는 걸까요?

한참을 나무에 붙어 있더니 

소나무에 노란 털 뭉치를 만들어 놓았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  ‘나방’이 

이 털 뭉치의 주인이었네요!  

우리 이 ‘나방’에 대해 알아볼까요?!

매미나방 암컷 매미나방 수컷

안녕! 나는 ‘매미나방’ 이라고 해!  저 노란 털 뭉치들은 나의 ‘알’이란다!

엄마인 나는 잘 날지 못해 나무에 매미처럼 꼭 붙어 있어~ 그래서 ‘매미나방’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지!



 

나는 나무 밑면에 알을 낳아 !

왜 그런지 궁금하지?

비가 오면 알이 비에 젖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기도 

하지만 천적으로 부터 나의 알을 눈에 띄지 않고 안전

하게 지키기 위해서지!  

앗~!  누가 이렇게 알을 파 먹었을까요?

매미나방의 알과 애벌레는 새, 개구리, 기생벌에게 

먹잇감이 되기도 해요. 

매미나방에게서 배우는 지혜!

매미나방과 생태계

매미나방 한살이

정말 대단하네요! 알을 지키기 위해 안전한 곳에 알을 낳는 

‘매미나방’의 사랑과 지혜가 느껴지죠?

먹성이 좋은 매미나방의 애벌레는 나무의 잎을 모조리 먹어 숲에 피해를 주기도 해요. 

지구의  기후 변화로 지난해 겨울이 유난히 따뜻했던 탓에  매미나방의 숫자가 

많이 늘어 초록 잎을 모두 먹어 치우고 있어요. 

기후 변화로 너무 많은 매미나방이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는  환경을 보호해야 해요.

윗면

낱개의 알

알뭉치

밑면

알 애 번 어벌 데 른레 기 벌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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